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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일반개황

자연지리

국토면적 : 30만km2

인 구 : 7,650만명 (2000년 5월 )

기 후 : 고온다습한 아열대기후

시 간 대 : GMT보다 8시간 빠름

행 정

공식국명 : 필리핀 (The Philippines , 또는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수 도 : 마닐라 (800만명 )

행정조직 : 13개 지역 , 74개 州 및 2개 準州

정 치

정부형태 : 대통령책임제

대통령 : 글로리아 마까파갈 아로요 (Mrs . Gloria Macapagal Arroyo)

의회형태 : 양원제

주요정당 : 국민연합 , 자유민주당

사회·문화

민 족 : 말레이계 , 네그리토계 , 인도네시아계 , 화교

언 어 : 타갈로그 , 영어

종 교 : 카톨릭 (83%), 회교 (남부 민다나오지역 )

공 휴 일 : 신정 (1월 1일 ), 독립기념일 (6월 12일 ), Rizal Day (12월 30일 )

도 량 형 : 미터법

한국과의 관계

국교수립 : 1958년 10월

협정체결 : 무역협정 (1961년 ), 이중과세방지협정 (1979년 ), 투자보장협정 (1989

년 )

취항도시 : 항공기 서울-마닐라 (매일 2회 ), 서울 -세부 (매일 )



II. 주요 경제지표

1. 최근 경제동향

항 목 단 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국내총생산 십억달러 65.2 76.2 74.9 71.4 77.1

1인당 GDP 달러 898 1,026 991 927 984

GDP증가률 % - 0.8 3.4 4.4 3.2 4.6

금리(재무성채권) % 18.1 10.5 9.9 9.7 5.5

공업생산증가율 % - 2.3 8.2 15.4 8.3 0.3

수 출 십억달러 29.5 39.2 42.1 34.6 37.7

수 입 29.5 39.1 37.5 33.6 36.9

경상수지 1.3 9.3 13.4 4.3 3.3

소비자물가상승률 % 10.5 6.6 4.3 6.1 3.1

실 업 률 % 8.1 7.7 7.5 7.9 9.7

외환보유고 십억달러 9.2 13.2 13.1 13.4 13.1

환율(평균) Peso/달러 40.9 39.1 44.2 51.0 51.6

자료 : Sentral Banko ng Pilipinas

DRI- WEFA , A s ia Economic Outlook. May . 2003.

2. 향후 경제전망

항 목 2003 2004 2005 2006

GDP 성장률(%) 4.2 5.4 5.4 5.4

물가상승률(%) 3.7 4.7 5.4 5.5

공업생산증가률(%) 5.4 6.9 6.4 6.0

무역수지(십억달러) 0.9 - 1.6 - 5.0 - 2.9
자료 : DRI- WEFA , A s ia Economic Outlook. May . 2003.



3. 대외경제관계

<표 3> 품목별 수출입 구조 (2002년 )

(단위 : 백만달러 )

순 위
수 출 수 입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1 전기기기 및 부품 18,746 통신기기 및 장비 7,233

2 기계류 수송장비 7,118 전 기 기 기 5,378

3 의 류 2,391 사 무 용 기 기 3,264

4 과 일 540 화 학 제 품 2,542

5 코코넛 오일 352 원 유 2,262

6 농산물 가공품 297 수 송 장 비 762

자료 : National Statistics Office .

<표 4> 주요 대상국별 필리핀의 수출실적

(단위 : 백만달러 , %)

97 98 99 2000 2001 200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미 국 8,814 34.9 10,100 34.2 10,445 29.8 11,358 29.8 8,974 27.9 8,979 27.9

일 본 4,194 16.6 4,227 14.3 4,664 13.3 5,609 14.7 5,055 15.7 5,057 15.7

네덜란드 1,663 6.6 2,319 7.9 2,865 8.2 2,982 7.8 2,975 9.3 2,976 9.3

싱가포르 1,620 6.4 1,831 6.2 2,467 7.0 3,124 8.2 2,301 7.1 2,308 7.2

대 만 1,169 4.6 1,756 6.0 2,994 8.5 2,861 7.5 2,126 6.6 2,127 6.6

홍 콩 1,711 4.6 1,325 4.5 1,947 6.4 1,907 5.0 1,579 4.9 1,579 4.9

독 일 1,060 4.2 1,034 3.5 1,230 4.0 1,328 3.5 1,323 4.1 1,323 4.1

말레이시아 640 2.5 1,141 3.9 1,479 4.8 1,377 3.6 1,112 3.4 1,112 3.5

한 국 n.a n .a n .a n .a 1,031 2.9 1,173 3.1 1,044 3.3 1,044 3.5

자료 : National Statistics Office

<표 5> 주요 대상국별 필리핀의 수입실적



(단위 : 백만달러 , %)

97 98 99 2000 2001 200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일 본 7,414 20.6 6,028 20.3 6,136 19.5 6,027 19.2 6,096 20.6 6,957 20.8

미 국 7,154 19.9 6,559 22.1 6,365 20.3 5,323 18.0 4,999 16.9 6,382 19.1

한 국 2,182 6.1 2,188 7.4 2,726 8.7 2,350 7.5 1,950 6.6 2,579 7.7

싱가포르 2,171 6.0 1,740 5.9 1,742 5.6 2,114 6.7 1,793 6.1 2,224 6.7

대 만 1,807 5.0 1.414 4.8 1,614 5.1 1,947 6.2 1,606 5.4 1,636 4.9

홍 콩 1,548 4.3 1.229 4.2 1,226 3.9 1,216 3.9 1,259 4.3 1,570 4.7

중 국 871 2.4 1,198 4.0 1,040 3.3 767 2.4 953 3.2 1,231 3.7

태 국 791 2.2 793 2.7 822 2.6 846 2.7 897 3.0 1,041 3.1

사우디 n.a 606 2.0 811 2.6 1,048 3.3 n.a n .a 998 2.9

자료 : National Statistics Office

4 . 한·필리핀 경제관계

가 . 교역

교역비중

필리핀은 한국의 11대 수출국 (2002), 19대 수입국 (2002)

한국은 필리핀의 9대 수출국 (2002), 3대 수입국 (2002)

연도별 수출입 추이

<표 6> 한국의 對필리핀 교역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1∼4월)
수 출 2,601 2,832 3,129 3,360 2,535 2,950 999

수 입 712 807 1,159 1,815 1,819 1,867 606

무역수지 1,889 2,025 1,970 1,545 716 1,083 303
자료 : KOTIS

<표 7> 한국의 對필리핀 품목별 무역구조 (2002년 )



(단위 : 백만 달러 )

수 출 수 입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반 도 체 921.6 반 도 체 995.3

컴 퓨 터 372.2 컴 퓨 터 254.0

석유제품 213.6 銅 제 품 100.7

무선통신기기 181.4 곡 실 류 92.5

철 강 판 92.0 수동부품 66.9

자료 : KOTIS

나 . 투자

양국의 연도별 對필리핀 투자/對韓 투자 추이

<표 8> 한국의 對필리핀 직접투자추이

1998년까지 누계 1999 2000 2001 2002

건 수(건) 402 19 25 23 37

금액(백만달러) 143.7 59.9 15.1 56.5 25.0

자료 : www .koreaexim.co .kr/ oeis/ index .html

<표 9> 필리핀의 對韓 직접투자추이 (신고수리 기준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5월)

건 수(건) 1 - 1 2 2 5 -

금액(백만달러) 0.07 - 3 0.087 0.2 0.5 -

자료 :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 동향』 , 2003. 5



Ⅲ . 경제현안

1. 필리핀의 경제현안

신용평가사인 S&P社는 지난 4월 24일 필리핀의 국가신용등급을 BB+에서 BB

로 하향하였음 .

- S&P社의 국가신용등급은 BB+ 이하를 투자부적격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 필리

핀의 BB는 부적격 등급내에서 부정적 등급임 .

- S&P社는 필리핀 신용등급 하향 배경에 필리핀의 재정적자 관리에 원인이 있다

고 밝히고 , 필리핀의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2002년 5.4%를 기록한데 이

어 稅收 부족이 예상되는 금년에도 약 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필리핀 정부는 금년도 재정적자 운용을 GDP 대비 4.7% 수준인 2,020억 페소

(약 38억 , 3,600만 달러 )를 목표하고 있으나 , 지난 1/ 4분기 재정적자는 정부 목

표치인 551억 페소를 초과한 589억 페소를 기록하였음 .

- S&P社는 또한 재정적자 외에 정부 발주 혹은 국영기업의 인프라 건설사업에

중앙정부의 보증분을 정부부채에 포함할 경우 GDP 대비 85%에 이를 것으로

보고 필리핀 정부의 재정수지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

ㅇ 정부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1999년 세수의 22% 수준이었던 이자 부담규모도

금년에는 약 3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 S&P社는 필리핀 정부의 과도한 외자의존도를 지적하고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

에 대해서도 경고함 .

ㅇ 즉 , 필리핀의 稅收 부족은 경제성장을 위한 외화차입이 증가하게 되고 외환시

장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필리핀 경제가 외채부담으로 인해 향후 위기발생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금번 신용등급 하락은 최근 稅收 증대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 지난 5월 7일 BIR은 지난 4월 한달간 세수 실적은

503억 페소 (9억 6,205만 달러 )를 기록 , 목표치 474억 페소 보다 5.5% 초과하였

다고 밝힘 .

ㅇ 필리핀 정부는 세수를 늘리는 것보다 지출을 삭감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면서

지난해부터 세수가 증가하고 있어 2003년 이후 재정수지 관리에 문제가 없음

을 강조함 .

- 필리핀 정부는 또한 신용평가의 하락으로 정부가 차입하는 외자에 부담이 가중

될 것이라는 전망을 일축하며 위기발생 가능성을 부인함 .

- 필리핀 중앙은행도 금번의 하향조치는 이미 필리핀의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이

었으므로 BB에서 BB-로 발표하는 것은 필리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보고 금번 평가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음 .

ㅇ 필리핀 중앙은행은 또한 필리핀의 거시경제 지표가 신용평가기관에서 우려할

만큼 부정적이지 않다고 밝히고 향후 재정적자 관리를 통한 신인도 상승에 자

신감을 피력함 .

금번 S&P社의 필리핀 신용등급 하향조정은 1997년 2월 21일 BB에서 BB+로

상향조정한 이후 6년만의 조치로 1997년 외환위기와 1998년 경제침체에도 불

구하고 신용등급을 유지하였던 필리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

상됨 .

- S&P社의 발표직후 달러표시 채권 수익률은 상승 (15 basis point에서 20 basis

point )하였고 환율이 상승하는 등 외환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임 .

- 지난해 10월 S&P社 등 3대 신용평가기관은 재정수지 문제로 필리핀의 전망을

안정적 에서 부정적 으로 수정한 바 있음 .

유럽계 신용평가기관인 Fitch社도 5월중 연례협의회 성격으로 필리핀에 조사

단을 파견한다고 하였으나 조세국을 방문하여 재정수지 문제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4월 이후 세수의 개선 상태를 내세워 신용등급 유지를 희망하는

필리핀 정부와의 논의 결과가 주목됨 .

- 필리핀 정부의 재정적자 해결의지가 미약할 경우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외환시

장 불안 , 필리핀 외채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외채의 상환부담 가중은 곧

위기를 초래할 것인바 , 필리핀 정부의 재정수지 관리를 통한 대외신인도 관리

가 필요함 .

<표> 주요 평가기관의 필리핀 신용등급 변화 추이

주 : Moody 's는 Ba1 이하를 투자부적격 , Fictch는 BB+ 이하를 투자 부적격으로

분류하고 있어 필리핀은 3개 신용평가기관에서 투자부적격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처럼 재정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정부는 IMF와의 정책협의 프

로그램인 Post Program Monitoring Framework 기한이 만료되는 금년 9월

모든 IMF 프로프램에서 졸업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 지난 5월 중순 미국을 방문한 아로요 대통령은 IMF 관계자들과 만나 프로그램

의 이행과 경제적 안정성을 들며 필리핀의 IMF 프로그램 졸업의 당위성을 설

명하였으고 귀국후에는 필리핀을 방문하여 정책협의 중인 IMF 실사단과의 면

담을 통해 同 프로그램의 연장에 대해 제고해 줄 것을 요청함 .

ㅇ 필리핀은 마르코스 대통령 집권기의 재정위기 이후 약 40년간 다양한 정책프

로그램을 통해 자금지원 혹은 정책자문을 받았으며 , 동 프로그램의 연장여부

는 11월에 결정될 것임 .

평가

기관
S&P Moody ' s Fitch

등급 및

효력

발생일

BB 2002. 4. 24

BB+ 1997. 2. 21

BB 1995. 5. 30

BB- 1993. 6. 30

Ba1 1997. 5. 18

Ba2 (+) 1997. 1. 23

Ba2 1995. 5. 12

Ba3 1993. 7. 1

BB+ 2001. 3. 15

BB+(- ) 2001. 1. 17

BB+ 1999. 7. 8



필리핀의 현재 재정적자가 경제성장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IMF는 필리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9월 3.8%에서 4%로 상향조정하였

음 .

- IMF는 이번 전망치 수정 근거는 세부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 이번 수정치

는 필리핀 정부의 전망치 4.2∼5.2%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 . 내년에도 올해

와 같은 4%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함 .

- 필리핀은 작년에도 당초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초과달성한 바 있으며 , 재정적

와 국제정세 불안으로 외부의 자금조달 여건이 금년도 성장률 달성에 위험요소

로 작용하고 있음 .

한편 필리핀 정부는 WT O에 대한 양허안으로 서비스 분야의 추가 개방 목

록을 작성중인 것으로 알려짐 .

- 필리핀 국가경제개발국 (NEDA )이 개방초안을 마련해 해당 분야에 대한 검토

가 진행중이며 , 개방분야는 과거 필리핀이 WT O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

정 (GAT S ) 조인시 이미 개방을 약속했던 분야 및 선진국들의 개방요구 분야에

따라 결정될 것임 .

- 필리핀은 지난 1996년 WT O 가입후 GAT S에 따라 운송 , 통신 , 금융 , 관광분

야를 자유화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며 , 또한 미국은 보험서비스분야를 개방하도

록 요구하고 있으며 , EU는 전문직 , 일반사업 , 우편 및 배달 , 통신 ,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 유통 , 환경 , 금융서비스 , 관광 , 운송 , 뉴스 제공업 , 에너지 서비스 분

야의 완전 개방을 요구하고 있음 .

ㅇ 2002년 11월 제4차 각료회의시 필리핀을 포함한 145개의 WT O 회원국들은

서비스 개방계획을 지난 3월 31일까지 제출키로 결의한 바 있으나 , 필리핀은

이번에 기한내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았음 .

- 현재 NEDA , DTI, 필리핀 중앙은행 , 보험위원회 및 Professional Regulatory



Commission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조만간 개방계획을 완성 , WT O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필리핀 중앙은행은 최근 세계적인 불황과 필리핀 FDI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기업의 투자감소로 지난해 11억 달러를 기록하였던 FDI가 금년에 10억

달러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함 .

- 일본계 기업은 2002년에 7억 5,412만 달러를 투자하여 (2001년 1억 9,283만 달

러 ) 필리핀 FDI 증가에 기여하였으나 금년에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 한편 , 지난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아로요 대통령과 경제관계 장관

들은 향후 안정적인 FDI 유치를 위해 현재 4개 경제특구에서 상이하게 부여되

는 투자유인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 부가가치 감면 조치 등 전반적인 투자

정책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함 .

- 아로요 대통령 일행은 6월초 일본 경제계 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이들로부터

필리핀의 투자환경 개선을 요청받았으며 , 한국방문에서도 한국계 기업에 대한

투자유인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